
국민석유기업, 약정액 900억원 돌파
준비위, 목표액 1000억원 달성 임박 … 사회각계․지역 위원회 확대

국민석유기업 설립준비위원회(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)는 석유제품 가격을 현재보다 20％ 가량

낮추기 위한 인터넷 약정운동 결과 약정액이 9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월10일 발표했다.

국민석유기업 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, 준비위원회가 6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약정운동에 12월10일 기준으

로 903억원이 모여 약정 목표액인 1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.

위원회는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말에 약정운동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

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.

또 12월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련 스님, 정영문 목사, 박동신 신부 등 종교계 인

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<종교위원회>를 구성했다고 밝혔다.

앞으로 <교수위원회>, <시민사회단체위원회>, <청년학생위원회> 등 사회각계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.

또 이미 구성된 충청남·북도, 전라북도, 강원도, 인천광역시, 경상남도 등 14개 광역시도 지역준비위원회 이

외에도 천안, 수원, 안양 등 인구 50만명 안팎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준비위원회 발족에 힘쓰는 한편 전

국 순회 약정인사 초청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.

위원회는 정유 4사 독점 구조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공재 성격을 지닌 석유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

장해야한다는 취지에서 6월 설립됐다.

이후 자동차 소유자 등 유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인1주 갖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12/10>


